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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기업, 생물의약 실용화 “러시”
산자부, 인천에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건설 … 위탁생산시설 육성

정부가 추진중인 인천 송도 소재 <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>가 2005년 완공돼 2006년부터 바이오 의약품 위

탁생산 시설로 운영된다.

산업자원부는 3월24일 르네상스호텔 회의장에서 한국생물산업협회 조완규 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화학․

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 등 관계자들과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

부의 입장을 설명했다.

회의에는 CJ 김완국 상무, 이수화학 김묵 팀장, 동양제철화학 김철 소장, 삼성정밀화학 변태호 수석, 동부한

농화학 정종구 전무, 유한양행 이병규 실장, 한미약품 이관순 상무, 종근당바이오 강태원 이사, 동아제약 장안

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.  

1998년 공사가 시작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는 현재 미국 CDI엔지니어링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상세설

계를 진행중이며 200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.

센터는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 의약품이 선진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

(FDA)의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(cGMP)에 적합한 생물의약품의 위탁생산과 품질관리, 분석, 교육, 훈

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정부는 사업이 종료되는 2005년까지 국비 666억원을 지원해 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완공 후 효율

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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